
 

 

PRESS RELEASE                                                      배포일자: 25.02.17 

LK삼양-텔레픽스, 우주 환경 테스트 및 양산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오는 6월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위성궤도상에서 우주환경 테스트 진행 예정 

▶ 본격적인 양산 사업화를 통해 인공위성 분야 글로벌 시장 확대 박차 

<2025-02-17>광학솔루션 전문 기업 LK삼양(225190)과 위성 탑재체 개발업체인 텔레픽스가 

인공위성 분야 공동사업 추진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LK삼양과 텔레픽스는 13일 인공위성 분야 공동사업 추진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본욱(왼쪽) LK삼양 대표와 조성익 텔레픽스 대표가 참석했다./LK삼양 

 

텔레픽스와의 협약은 작년 4월 심우주항법용 차세대 별추적기 공동 개발 협약에 이어 두번째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별추적기의 개발에 중점을 뒀으나 이번엔 우주 발사테스트 진행 및 

양산 사업화에 중점을 둔 공동 업무 협약식이다. 

 



 

 

양사는 올해 초 심우주 항해에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별추적기 개발을 완료하고 우주환경 

검증을 위해 위성발사 테스트를 준비 중에 있다. 우주환경 테스트는 오는 6월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위성궤도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별추적기 개발시 LK삼양은 광학부문 설계, 

제작을 담당하고, 텔레픽스는 별추적기 제품 전체를 조립, 제작 및 성능 테스트 진행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나 이번 위성발사 테스트는 양사 공동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우주 환경 테스트 진행에 이어 양사는 본격적인 양산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성발사 테스트 진행을 알리고 있으며, 우주환경 테스트 성공시 본격적인 수출계약이 

될 수 있도록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양산시 별추적기 공동 제작에 있어 LK삼양은 광학렌즈뿐만 

아니라 카메라제어 전자부 H/W까지 점차적으로 제작 역할을 확대하고, 텔레픽스는 SW 및 제품 

통합 테스트, 판매를 중점화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별추적기 외에 다른 형태의 

위성용 제품 개발 및 제작에서도 공동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LK삼양 관계자는 “이번 공동 사업 추진 협약을 통해 우주항공용 광학모듈사업에 있어 다시 한번 

공동 파트너로서 협력 의지를 강화했다”며 “민간주도개발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본격적인 양산 

사업화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의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